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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규제 논란                                16-07-23

미국과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 크고 작은 살상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흑백 감정에 기인한 총기  살인 사건이 잦고  유럽 등지에서는 폭발물이나  트럭 돌진 등으로  많은 무고한 인명 참사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여파로 미국에서는 총기 소유를 규제하자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철저히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총기에 의한 살상 보도가 있을 때마다 총기 소유가 군경 이외의 국민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간인들에게 총기 소지를 완전히 금한다 해도 살상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너무 쉽고 헌법으로 총기 소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무성합니다. 

2014년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88.85%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민간인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 수량은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기로 인한 사망률을 보면 미국이 100,000 명당 3.21 명으로서 세계 제일입니다. 그러나 범죄율이 있어서는  세계 최고가 아니라고 워싱턴 포스트 지가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총기에 의한 사망률은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가 100,000 명당 0.51이어서 미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총기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낮은 주들은 하와이, 마사츄셋, 뉴욕, 뉴저지 주인데 이 중 60%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자살을 제외하고 총기에 의한 사망률을 보면  총기 사망률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살을 제외한 총기사망률을 보면 100,000 명단 1.63을 보인 노스 다코다와 미네소타 주이고 유타 주가 1.5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지의 보도에 의하면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들은 총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총기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응담했습니다. 총기 규제 반대자들은 이 통계를 이용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지하면 총기에 의한 범죄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규제가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의 위력이 매우 강하기 대문입니다. 좋은 예는 2008년에 미국 대법원이 내린 판시입니다. 32년간 유효했던 워싱턴 디시의 총기 규제법,  즉 워싱턴 디시 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다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어느 중에서도 총기 소유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 퓨 리서치 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기 규제의 반대가 찬성보다 약간 높습니다. 즉 47대 43% 정도로 종기 규제를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의 제2 수정법조항은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지니고 다닐 권리를 아무도 침해하지 못한다” 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총기 소지 불허법은 절대로 제정될 수 없습니다. 총기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신원 조사나  휴대하는 방법 등을 규제하는 법은 제정할 수 있겠지만 총기를 금하는 입법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끝
